
보 도 설 명 자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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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하루 1000만개 내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

멜트블로운(MB) 필터 대부분은 국내 생산 중임을

알려드립니다.(2.13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)

(매일경제 2.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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⃟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허가기준에 따르면, 국내 MB 생산량은 일일

마스크 생산량 1,000만개 제조에 무리가 없는 양으로 판단됩니다.

⃟ 2월 27일 매일경제 <마스크 필터 40%는 중국산...이대론 3월

초부터 생산 차질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마스크 4가지 원자재 중 3가지의 중국산 의존도가 적지 않음, 특히 

MB 소재의 40%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들 원자재의 공급이 

원활하지 않아 3월 이후에는 생산에 차질 염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최근 마스크 수요급증에 따라 MB 제조업체는 마스크용 MB 생산을 

금년 1월 대비 87% 증산했으며, 3월에는 추가로 20% 이상 증산할 

계획입니다.

ㅇ 식약처 허가기준에 따르면, 현재 국내산 MB로 일일 1,000만개 이상의

마스크 생산이 가능합니다.

ㅇ 산업부는 마스크제조업체 전수조사(등록업체 136개) 결과, 가격상의 이유로

중국산 MB를 사용하는 업체(22개)를 대상으로 수입대체를 지원중이며,

ㅇ MB 이외 다른 원자재는 일부 가격상승 요인은 있으나, 국내에서 

충분히 조달 가능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문의 : 섬유탄소나노과 제경희 과장 / 정두식 사무관(044-203-4281)


